
국제유가, 2013년 109달러선…
전문가협의회, 두바이유는 100-110달러 … 하락·상승요인 혼재

2013년 국제유가가 2012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2012년 석유시장 평가 및 2013년 국제유가 전망>를 주제로 최근 열린 제60차 회

의에서 2013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Dubai)를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100-110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12월26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석유가 수급 불균형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하는 등 국제유가 하락압력이 있으나 지정학적

인 불안이 지속하고 유동성이 늘고 있어 하락폭이 제한돼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요 증가는 둔화하고 셰일오일(Shale Oil), 셰일가스(Shale Gas), 샌드오일

(Oil Sand) 등 비(非) 전통 원유의 공급이 늘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동의 정세불안이 이어지고 경기침체를 우려한 부양책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상품시장에 유입

해 국제유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2012년보다는 소폭 하락하며 안정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금융·경제 충격이 생기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가능

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2년 국제유가가 상반기에 크게 오르내린 반면, 하반기에는 일정한 가격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 2011년보다 조금 오른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상반기에는 이란 핵 사태,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3월14일에 배럴당 124.22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

록했고 6월22일에는 89.15원으로 저점을 찍은 바 있다.

하반기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북미의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 등 하락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경

기부양정책 등으로 상승요인이 혼재해 110배럴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협의회는 2012년 평균 국제유가가 2011년보다 약 3달러 오른 배럴당 109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으면 회의에는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머큐리아, 국제금융센터 등의 석유 전문가가 참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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